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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장벽 넘어 현장을 지키는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 선발·양성

- 언어·문화 장벽 허무는 산업현장 밀착형 ‘안전 메신저’ 역할 수행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을 선발·운영한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24년 100만 명을 넘기며 증가했고, 이런 추세에 
따라 외국인 산업재해자수도 2020년(7,583명) 대비 2024년(9,219명)에 
21%(1,636명)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는 
해마다 100여명 가량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와 정보 전
달 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태다.

  이에 공단은 한국어와 모국어에 능통한 외국 인력을 ‘외국인 안전리더’로 
선발·양성하여 산업현장의 안전 소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사업장 안팎에서 다양한 ‘안전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할 ‘외국인 안전리더’는 
사업장 안에서는 ▲작업지시나 정기 교육 시 통역 지원, ▲신입 외국인 노동자 
멘토 등의 역할을, 사업장 밖에서는 ▲외국인 커뮤니티 및 SNS를 활용한 안전정보 
전파, ▲재해예방 캠페인 참여 등을 수행한다.

  공단은 지난해 100명 규모의 ‘외국인 안전리더’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교육 
통역과 자료 번역 등에서 현장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올해는 그 
운영 규모를 2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 안전리더'의 활동 지원책을 
강화해 현장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은 선발되는 ‘외국인 안전리더’에게 우수 활동 포상과 함께 전문 안전
보건 강사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소속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허가 점수제 가점과 
함께 금융 우대 혜택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6년 ‘외국인 안전리더’의 지원은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합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사업 참여 희망자는 3월 29일까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선발·양성 과정을 거친 후 ‘외국인 안전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양식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공지사항
(edu.kosh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외국인 안전리더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산업현장과 
노동자를 잇는 핵심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노동자 그 누구도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일터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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